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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자료 2026. 10. 23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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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과 가뭄 겪은 제주 콩, 적기 수확·건조로 품질 지켜야

- 10월 하순~11월 중순 수확 예상… 품종·재배지별 성숙 상태 확인 필요 - 

- 비 피해 막도록 배수로 정비하고 수확 후 건조와 불량 콩 선별 권장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가뭄과 폭염으로 콩 수확

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, 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

적기 수확과 철저한 수확 후 관리를 당부했다.

 ❍ 올해 제주 지역은 7월 7일부터 40일간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

으며, 콩알이 차오르는 시기인 9월 1~25일에도 건조한 날씨

가 지속됐다.

 ❍ 특히 7월 상순 이전에 파종한 재배지에서는 생육이 부진하고 

꼬투리가 적게 달리거나 콩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 피해가 나

타났다.

 ❍ 반면 7월 중순 이후 파종한 재배지는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

로 적고, 8월 중순 비가 내린 뒤 생육이 회복돼 꼬투리 형성

과 결실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.

 ❍ 이달 17일 기준 도내 콩 재배지의 95%가 잎이 누렇게 변하

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나, 7월 상순 이전에 파종한 해안가 재

배지를 중심으로 성숙기에도 잎과 줄기가 푸르게 남는 ‘녹

체현상’이 확인되고 있다.

❏ 올해 콩 수확은 품종과 파종 시기에 따라 10월 하순부터 11월 

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.

 ❍ 품종 ‘해찬’과 ‘풍산나물콩’은 10월 하순부터, ‘아람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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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11월 상·중순에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. 

 ❍ 농가에서는 재배지별 성숙 상태를 살펴 알맞은 시기에 수확

하고, 수확한 콩은 충분히 말린 뒤 이물질과 불량 콩을 골라

내야 한다.

 ❍ ‘해찬’과 ‘아람’은 기계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. 다만 

생육이 부진해 첫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가 낮은 경우에는 

손으로 수확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.

❏ 비 예보가 이어질 때는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토양이 지나치

게 습해지거나 재배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
 ❍ 잦은 비는 자주무늬병(자반병)과 미라병 등 생육 후기 병해

를 늘리고 콩알을 썩게 할 수 있다. 수확 전 꼬투리 안에서 

콩의 싹이 트는 ‘수발아’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.

❏ 농업기술원은 적기 수확과 건조·선별 등 수확 후 관리 요령

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.

 ❍ 기상재해에 강한 ‘해찬’ 등 우량 품종의 종자를 농가끼리 

자율적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하고, 보급종 확보 방안도 추진

한다.

❏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“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일찍 

심은 콩의 수확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제때 수확하고 관리

해 품질을 지켜야 한다”며 “변화하는 기상 여건에 맞춰 파

종 시기를 조정하고 우량 품종을 선택하는 등 적절한 재배관

리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
